
중등부 입교 소감문

중등부 3학년 권하진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에 유아세례를 받고 교회학교의 과정을 거치며 입교가 중학교 3학
년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입교를 통해 더욱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
하기 위해 입교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
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잘 지켜야 하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입교 교육을 통해 저는 예수님이 오
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을 기초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입교교육의 숙제였던 성경통독과 매일
성경을 통해 성경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교교육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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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도와 목사님의 축복된 안수가 함께 했던 날, 울 예승이 쌔근쌔근 잠자
며 유아세례 받던 16년 전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2023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충
현의 많은 성도들과 중등부 선생님들, 가족, 지인들 모두가 함께하여 축복해준 특별한 날, 인
생에 있어 절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날입니다. 예승이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다짐하는 가슴 벅찬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승이가 이렇게 기쁘게 입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아부에서 중등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목사님들
의 말씀에 기초한 가르침과 값없이 흘려보내준 넉넉한 사랑과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충현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뛰어놀며 들었던 말씀들, 은혜롭게 불려졌던 
찬양들, 눈물로 부르짖으며 구했던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 믿음의 버팀
목으로 세워 질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가 멀어서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했던 순간도, 엄마아빠의 주일 봉사로 일찍 
집에 갈 수 없었던 순간도 불평한 번 없이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금까지 잘 와준 예승이가 너
무나 예쁩니다. 누군가는 해야하고 누군가는 꼭 가야 할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묵묵히 
감사하며 순종하는 예승이가 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로 예승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을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온 마음으로 되새기며 두려워말고 강하고 담대히 기도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어나갈 것을 믿습
니다. 끝으로 입교한 30여 명의 모든 중등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입교의 자리를 빛내주신 중등부 선생님들과 목사님
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